BR6072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과 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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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를 좌지 우지 하는 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 중의 한분인 레이 보샤라 (Ray Boshara)씨는 경제전문가로서 철저하게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 결과는 전에도 여러번 발표된바가 있습니다.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할 처지에 있는  한인 여성들은 이 칼럼에서 제가 드리는 흑백 야성들의 처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미래를 향한 안목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대학졸업은 경제적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세대에는 대학교육이 인종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좀 복잡한 함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샤라씨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백인이 대학을 졸업하면 86%의 수입증가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흑인 대학졸업자는 55%의 수입감소를 경험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대학 졸업자 사이에는 괄목할 한만 차이가 있습니다. 백인은 대학을 다닐 때나 졸업한 후에도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통례인 반면 흑인은  같은 기간에 부모나 형재들에게 제정작은 지원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갈로만 구별되지 않는 또 하나의 차이가 흑백 간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 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를 축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국립경제연구원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발표에 의하면 결혼한 60대의 미국인의 중간치 부는 독신보다 10배난 높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부의 축적의 안전 도로라는 것입니다.  오하요 주립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은 개인의 부를 77%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를 인도한 제이 제고스키 (Jay Zagorsky)는 말합니다. “부를 증가시키려면 결혼하라. 그리고 이혼하지 맣라.”

미국에서 흑인 학사 학위 취득자 중  66%, 석사학위 취득자 중 70%,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자 중 60%가 여성입니다. 인종에 상관 없이 여성은 자기보다 높은 학위를 소유한 남성을 결혼 상대자로 원합니다. 통계적인 자료에만 의존하더라도 흑인 여성의 결혼 율이 낮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브르킹 연구소 (Brroking Institutue)의 자료에 의하면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대졸 흑인 여성 중 아예 결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60% 라고 하며 백인 여성은 이 비율이 38%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4년재 대학을 졸업한 백인 여성은 2% 만이 혼외 자녀를 갖는 반면 훅인 여성은 이 비율이 26%라고 했습니다.  

안정된 정식결혼을 한 대졸자는 책임감이 보다 강해서 직장을 갖거니 좋은 수입을 원하는 동기부여를 받고 부모들이 미혼동거부부에게보다 훻씬 재정적인 도움 즉 돈을 꾸어 주거나 지원해주는 경향이 높기 때문 결혼한 부부가 부를 축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부의 축적에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인 대졸자 중에도 결혼 비율이 감소한다는 통계도 있어서 한인 동포들이, 흑인 대졸 여성이 위에 마씀드린 경제적 불리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
